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․ 19세기 경상우병영의 등록을 통해 본 지방관의 등록 작성과 관리 211

있었지만, 謄書者에 따라 실제 등서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으로 생각된다. 이

는 다른 지역에서 작성한 등록과 함께 비교해보면 그 편차를 알 수 있을 것인데, 

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를 기약하겠다.

지금까지 경상우병영에서 비변사와 주고받은 문서가 등록으로 옮겨지는 방식을 

검토하였다. 1절과 마찬가지로 문서 양식과 등서 지침, 등서된 사례를 검토하여 문

서에서 등록으로 옮길 때 내용의 출입이 있는지 그리고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는

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. 관문과 첩정은 각각을 등록으로 만들었는데, 문서 기두

의 양식은 같지만 경상우병영에서 접수한 문서와 발송한 문서를 구분하기 위해 발

송한 문서를 등서할 때 발급 관서를 쓰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�경상우병영계록�과 �경상우병영관첩�은 비변사에 상납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

하였지만, 등서 방식을 보면 경상우병영의 관점에서 작성하였다. �경상우병영계록�

과 �경상우병영관첩�을 포함하여 지방관이 국왕에게 올린 문서나 지방관이 비변

사 또는 의정부와 주고받은 문서를 수록한 등록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

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다.57) 경상우병영 이외의 다른 지방관들이 작성한 등록

들도 �영총�의 등서 지침과 �경상우병영계록� 및 �경상우병영관첩�의 문서 등서 

방식을 적용하여 검토하면 다른 지방관의 사례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. 이

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.

4. 경상우병영의 謄錄 보관 및 비변사 상납

앞 장에서 검토하였듯이 �慶尙右兵營啓錄�과 �慶尙右兵營關牒�은 경상우병영에

서 비변사에 상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등록이다. 그렇다면 이 글에서 검토 

대상으로 삼은 �경상우병영계록� 및 �경상우병영관첩�과 동일한 등록을 경상우병

57) 지방관이 국왕에게 올린 문서와 지방관이 비변사 또는 의정부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

등서한 등록의 총 현황은 <부록>으로 첨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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